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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이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표현의 자유를 빌미로 폭력을 정당화하고, 심지어 내전을 선동하는 목소리들

이 거리에서, 방송에서, 정치권 내부에서까지 노골적으로 터져나오고 있다.

한 유튜버는 “헌재가 기각되면 총 들고 암살하겠다”, “화염병 안고 적진으로 들

어가겠다”며 사실상 내란을 선동했다. 댓글창에는 “극우 10명 죽이고 가야지”, 

“총상 포수 출동”, “광주 사태 나는 거지” 같은 테러 수준의 반응이 넘쳐난다. 

이는 단순한 과격 발언이 아닌, 범죄 행위를 예고하는 위협이다.

한 감신대 교수는 “내가 투명인간이 된다면 대통령 목을 베고 싶다”고 밝혔고,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대통령 참수를 암시하는 칼을 들고 촬영한 사진을 공개했다. 

거리에는 “윤석열을 사형하라”, “가루로 만들자”는 구호가 울려 퍼졌으며, 부산

에서는 죽창을 들고 나온 시위대까지 등장했다.

급기야 녹색당 이상현 대표는 지난 29일 “동지들과 함께 끝까지 싸워 윤석열을 파

면시키고, 그 다음 세계를 만들어나가는 짱돌이 되고, 화염병이 되고, 바리게이트가 

되겠다”고 발언했다. 이는 폭력적 상징을 자처하며 사실상 물리적 충돌을 독려하

는 정치 선동이라 할 수 있다.

그뿐 아니다. 전직 국정원장과 민주당 의원들까지 나서 “폭동은 가능하다”, “판

결에 불복하자”고 주장하며, 유혈 사태를 기정사실화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

다. 이쯤 되면 단순한 과열이 아니라, 실질적 내전을 예고하는 정치 폭력이다.

그럼에도 언론은 침묵하고 있다. 대통령 참수, 내란 선동, 폭동 예고에조차 별다른 

문제의식을 드러내지 않는다. 반대로, 정부를 지지하거나 보수 진영 인사들이 발언

할 때는 ‘극우’라는 프레임을 덧씌우며 공격에 나선다. 그렇다면, “총 들고 암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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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겠다”, “화염병이 되겠다”고 외치는 이들은 무엇이라 불러야 하는가? ‘극

좌’라는 말로도 부족하다. 이 정도면 ‘종북좌익’ 혹은 ‘내란 선동 세력’이란 

표현이 가장 정확하다.

대국본은 묻는다. 우리는 이들을 무엇으로 불러야 하는가? 유혈 사태를 부추기고 

있는 자들이 누구인지, 이제는 국민 모두가 직시해야 할 때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내전을 선동할 자유가 아니다. 이를 방치하거나 조장하는 세

력은 폭력의 공범이며,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다. 언론 또한 

눈을 돌리지 말고, 정치 폭력의 실체를 직시하고 국민 앞에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

붙임 – 관련 사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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